
 

 

 
 
 
 

 

 

 

 

 

 
 

 정책 앞에 사업 속도가 더딘 GTX, GBC 

 GBC 수도권정비심의, 이연될 가능성 확대 

 민자SOC 정책 불분명, GTX 추가 발주 속도 더딜 것 

 

[건설] 정책 앞에 발목이 묶인 사업들 

 국토교통부는 11 월초 서울시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(이하 GBC) 안건이 빠진 11 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일정을 전

달했음. 국토부 산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현대차가 투자한 한전 부지와 같이 공공기관이 이전한 1 만㎡ 이상 대지에 새로운 

인구유발시설을 지을 때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임. GBC 는 지난해 12 월, 올해 3 월, 7 월 총 세차례 수도권정비위에 올랐으나 

인구 유입 유발 효과 분석 및 저감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함. GBC 로 인한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 조장에 정

책적 해석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며, 결국 12 월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

 경기광역철도 (이하 GTX)의 경우 A 노선은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국토부와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해 빠르면 연내 착공도 가능

할 것으로 기대. 그러나 B, C 노선의 발주 시기는 지켜봐야 할 것. 두 노선 다 예비타당성검토 마무리 단계로 C 노선은 연내, B

노선은 내년 상반기 중 검토 결과가 나올 것. GTX 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더욱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

으로 기대되나, 민자적격검토 등을 거치고 발주가 나오려면 최소 1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. 정부의 SOC 에 대한 

기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, GTX 추가 노선에 대한 발주 역시 다소 긴 호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

GTX 노선 개요  현대차 GBC  
 

삼성

GTX A) 신한은행 컨소시엄
FI: 신한은행, 칸서스자산, 
도화엔지니어링, 신우이엔지
CI: 대림산업, 대우건설, 
SK건설, 한진중공업

동탄

파주

노선A

노선B

노선C

청량리

송도

의정부

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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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

▪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

▪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

▪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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